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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스템, 플라즈마 전문기업 ‘플람’ 인수… 사업다각화 발판 마련 

▶ 전략적 M&A를 통해 다양한 성장산업에서 시너지 창출 기대 

 

<2023-03-20> 저스템(417840, 대표이사 임영진)이 플라즈마 전문기업 플람을 인수해 태양광 및

디스플레이 소재 세정장비를 개발하며 사업다각화를 통한 제2의 도약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. 

 

저스템은 이번 주식 양수도를 통해 플람의 유통주식 97%를 취득하게 되었다. 취득금액은 약 18

억 원으로 플람을 저스템의 자회사로 귀속시켜 사업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. 

 

플람은 지난 2016년 설립돼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성장성이 높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플

라즈마 세정기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. 현재 시장에서 사용중인 플라즈마는 주로 200도 이상의 고

온이므로 기판의 열변형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. 플람은 자체 개발한 특화된 플라즈

마 기술을 바탕으로 60도 이하의 저온 공정을 가능하게 만들어, 기존의 열변형을 제어하는 경쟁

력을 보유하고 있다. 

 

현재 플람은 자체 플라즈마 기술과 관련된 3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. 플람은 핵심기술을 기

반으로 미국에 위치한 글로벌 최대 박막 태양광 제조업체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등에 제품을 

공급하고 있다. 

 

반도체 습도제어 솔루션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저스템은, 이번 플람과의 전략적 M&A로 

미세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지고 향후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

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또한 저스템은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태양광, OLED외에도 바이오, 2차 전

지, 섬유 분야에서도 미래 선도기술로서 확장성이 높아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

것이라 기대하고 있다. 

 

임영진 대표이사는 “제조공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은 제품의 수율을 

향상시키기 위한 핵심기술”이라며 “이번 플람의 인수를 통해 기존의 태양광 및 디스플레이 사업 

분야 외에도 향후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

했다. 


